
제조기업 80% 유가 고공행진 피해
상의, 큰 피해 19.3%에 다소 피해 62.3% … 중소기업 23.9%로 압도적

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국내 제조기업 10곳 중 8곳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.

대한상공회의소(회장 손경식)는 최근 제조기업 305곳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<국제유가 상승으로 피해를 보

았다>고 답한 곳이 전체의 81.6%(큰 피해 19.3%에 다소 피해 62.3%)에 달했다고 3월12일 발표했다.

<큰 피해를 보았다>는 응답은 대기업(9.4%)보다 중소기업(23.9%)에서 많았다.

구체적인 피해 내용(복수응답)으로는 생산비용 상승에 따른 채산성 악화(50.2%), 원료가격 상승에 따른 자금

난(39.8%), 제품가격 인상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저하(29.1%) 등을 꼽았다.

실제 구매하거나 도입하는 유류가격이 2011년 말보다 어느 정도 상승했느냐는 물음에는 <10% 이하>라는

응답이 63.3%로 가장 많았고 11-20%가 23.3%, 21-30% 상승은 1.0%로 집계됐다.

응답기업의 95.7%는 <국제유가 상승에 별도의 대응책이 없다>고 답했다.

2012년 상반기에 국제유가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한 고소 73.5%에 달했다.

제조기업들은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(복수응답)로 유류세

인하(57.4%), 정부 비축물량 공급 확대(19.7%), 수입관세 인하(17.7%) 등을 꼽았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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